
2019학년도 신입생 2차 진단평가 ( 1월 23일 시행 )

( 국 어 )과 모범 답안지
신입생  공통 ( ○ ), 인문·사회 (    ), 이학·공학 (    )

1. 객관식 지필평가 정답

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

정답 ③ ① ③ ③ ④ ③ ③ ② ② ③ ② ① ③ ③ ④

번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

정답 ① ② ③ ② ① ③ ① ⑤ ③ ③ ④ ① ⑤

2. 주관식 지필평가 정답 

번호 모범답안 배점 부분점수부여 기준

1
- ㉠의 문장성분 : 서술어

- ‘이다’의 품사는 서술격 조사로, 서술격 조사는 체언 뒤에 붙

어 서술어 자격을 갖게 하는 격 조사이기 때문이다.
6

- 문장성분을 밝힌 경우: 3점

- 이유를 밝힌 경우: 3점

 (전체 의미가 유사한 경우 감점 없음)

- 문장성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이유

만 정확하게 쓴 경우: 0점

-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, 불필요하거나 

틀린 서술을 한 경우: 각 1점씩 감점

2 ‘그러나’를 기점으로 슬픔에서 희망으로 화자의 정서가 변화되고 

있다.
6

- 한 문장이 아닐 경우: 1점 감점.

-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조건에 어긋나는 

내용 서술 시: 각각 1점씩 감점.

3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기능한다. 6
-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조건에 어긋나는 

내용 서술 시: 각각 1점씩 감점.

4 안분지족(安分知足)의 태도와 자연과 하나가 되는 태도[물아일체

(物我一體)]를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.
5

- 맞춤법에 어긋날 시에 1점 감점.

- 안분지족이나 물아일체 중 하나만 제시

하면 2.5점

5 ‘장상의 인끈’ 또는 ‘남의 부귀’ 5 - 부분 점수 없음.

6 경쟁을 줄이고 공존하기 위해 먹이의 종류에 따라 부리의 크기가 달

라졌다. 6

- ‘경쟁’의 측면에서 서술하지 않을 경우 

3점 감점함.

- 맞춤법에 어긋날 시에 1점 감점.

- 한 문장이 아닐 경우: 1점 감점.

7 조세부담률을 낮춰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. 6
- 맞춤법에 어긋날 시에 1점 감점.

- 한 문장이 아닐 경우: 1점 감점.


